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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마음껏즐길수있는장소가될뿐만아

니라ASEM 등세계정상회의장소로도부

족함이없는세계최고의명소로자리잡을

것”이라고확신하였다.

Floating Island 외에최원철차장은서

울을대표하는랜드마크가될서울상암동

D M C타워도맡고있다. 얼마전신라호텔

에서개최된세계초고층빌딩학술회에서는

직접발표를해호평을받기도하였다. 서

울을대표하는사업두가지를맡아추진

하고있는것이다.

그러자각지방자치단체와대학들의강

연요청이쇄도하고있다. 대구, 평택, 송탄

등초대형PF 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방

자치자체들의경우단체장을비롯해수백

명이참석하여그의강연을들었다. 대구시

의경우에는인재개발원강사로그를등록시

켜 수시로특별강연을듣고있다. 서울대,

한양대등대학초빙강연도잇따르고있다.

최원철차장은이처럼커다란프로젝트를

성공적으로수주한데는긍정적인마인드가

가장크게작용했다고말한다.

“저는매사에굉장히긍정적입니다. 두건

의프로젝트수주역시많은사람들의우려

속에서도긍정적인마음을잃지않았기때문

에가능하였습니다. 우리나라가발전하려면

몸을사리는풍토를바꿔야합니다. 남들이

못하는것을해야세계적으로성공할수있

습니다. 상암동 D M C타워와 F l o a t i n g

Island 사업이중요한것도바로이때문입

니다.”

“한강에문화의꽃을피우겠습니다”

최원철 대우건설건축공공개발사업팀차장
한강‘플로팅아일랜드’프로젝트선도

계적인관광명소가될 세계최대

규모의플로팅아일랜드( F l o a t i n g

I s l a n d )가 내년9월이면우리나라에탄생

한다. 두바이의관광명소인인공섬을벤

치마킹한이프로젝트는서울시가의욕적

으로추진하고있는한강르네상스사업

중 제1호민간투자유치사업이며, 한강

르네상스중심부분에설치되어한강르네

상스의꽃으로자리매김할세계적인프로

젝트가될전망이다.

반포대교남단에서울시청앞광장만한

초대형인공섬을띄워복합문화공간을

만드는이사업은국내최대의건설업체에

서근무하고있는젊은프로젝트파이낸싱

사업전문가에의해본격화되고있다. 대

우건설의최원철차장이그주인공. 

“Soul Flora라불리는이인공섬은서울

시의아이디어공모에서제의견이채택된

것입니다. 여름철집중호우로홍수가나기

쉬운한강에거대한인공섬을띄운다는컨

셉에대해처음에는많은사람들이불가능

하다고말했습니다. 하지만훌륭한밑그림

을그려내니모두들응원하더군요. 인공섬

은자체정화시설에도완벽을기해환경에

영향을미치지않도록설계하였습니다.”

기술, 경영, 금융을아우르는팔방미인인

최원철차장은최근Soul Flora 건설공사

를추진하기위한특수목적회사(SPC) 설립

을주도하였다. 그는대우건설이주간사로

참여하는이S P C에서6 5 0억원을들여내년

9월까지인공섬을완공할계획이라고말했

다. 특히, 그는Soul Flora가한강홍수에

대비해최고15m 이상떠오를수있는‘세계

최대규모의떠있는섬’이될것이라고설명

하였다. 

3개의섬으로이루어진Floating Island

는각섬의기능을분산하여1년3 6 5일끊임

없는각종이벤트로시민은물론한국을찾

는 관광객에게도강한인상을주는명소가

될전망이다.

제1섬‘비스타’는가장큰섬으로대규모

문화공연장이배치되며, 제2섬‘비바’는젊

은이들을위한엔터테인먼트공간으로개발

된다. 제3섬‘테라’는 수상스포츠의전진

기지로활용될예정이다. 

최원철차장은“3개의독특한모양의섬

으로이루어진Soul Flora는외국의관광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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